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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외활동 시 조심해야 하는 쯔쯔가무시병

장승초등학교병설유치원

하늘이 높아지고 선선한 바람이 매력적인 계절 가을. 이렇게 좋은 날에는 실내에만 있는 것이 손해라

고 느껴져 어디로든 야외활동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. 하지만 털 진드기 유충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

을에 아무 생각 없이 잔디나 수풀에 앉게 되면 진드기에 의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 차가

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10월~11월 사이, 진드기 매게 감염병인 쯔쯔가무시병 예방법을 알아두

는 것이 좋겠습니다. 

쯔쯔가무시병이란? 

쯔쯔가무시는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 균을 보유한 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었을 때 감염됩니다. 특히 

가을은 털진드기 유충이 활동하는 시기로 성묘나 벌초, 야외 외출 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 

쯔쯔가무시병 증상

진드기에 물리고 나서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 1~3주의 잠복기를 가집니다. 진드기에 물

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관찰되며, 몸통에서부터 붉은 반점 모양의 발진이 나타나 팔다리로 퍼지게 됩

니다. 증상은 발열, 오한, 근육통이 동반되어 단순한 감기 몸살로 오인하기 쉽습니다. 구토, 설사 등 위

장 관계 질환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. 해열제를 복용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거나 겨드랑이와 가슴, 복

부, 종아리 같은 부위에서 검은색 딱지가 발견되었다면 서둘러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 

쯔쯔가무시 예방법

야외활동 시 반팔, 반바지보다는 긴 소매의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모자와 목 수건, 장갑, 팔 

토시 등을 착용해 피부가 노출되는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잔디밭이나 수풀, 나무가 

우거진 곳은 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, 풀밭에서 휴식을 취

할 경우에는 돗자리나 담요를 깔고 앉도록 합니다. 또한, 외출 전 진드기 기피제를 뿌려 진드기 유충의 

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야외활동 시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고, 외출 후 목욕이나 샤워

를 통해 몸에 붙어 있을지 모르는 진드기를 떼어냅니다. 


